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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최민정 한국 500 악운 깨겠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쌍두마차 심석

희(한국체대)와 최민정(서현고)이 평창동

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취약 종

목인 500m정복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

두 선수는 14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월드컵 4차 대회 겸 2018 평창동

계올림픽테스트이벤트공식미디어데이

기자회견에서 500m 종목에 욕심난다

이번 대회를 통해 500m가 취약 종목이라

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

전하겠다고밝혔다

심석희와 최민정은명실상부한세계최

고의 쇼트트랙 스케이터다 두 선수는 올

해월드컵 13차대회에서 3개대회연속

2관왕을 차지했다 심석희는 1500m와 계

주에서 각각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고

최민정은 1000m 2개 1500m 1개 계주 3

개의금메달을기록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취약 종목인 500m

종목에선성적을내지못했다 최민정은 2

차대회에서은메달을땄지만 심석희는 3

차대회때올시즌처음으로500m에출전

했다 메달획득엔실패했다 두선수는이

번테스트이벤트를통해 500m에관한자

신감을키우고궁극적으로 2018 평창동계

올림픽금메달의발판을만들겠다는의지

를드러냈다

심석희는 단거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

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거리에 약하다는

외부의시선에겁먹지않고오히려적극적

으로 맞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겠다며

현재몸상태는매우좋다고밝혔다

최민정은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욕심나는 종목이 500m이다 그동안

한국 선수들은 불리한 체격 조건 때문에

순간적인파워를내지못해단거리에서좋

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

근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는 단거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

한것이다고밝혔다

쇼트트랙대표팀은이번대회를통해평

창동계올림픽 예행연습을 완벽하게 하겠

다는의지도드러냈다

심석희는 강릉 아이스 아레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인데 많은 경험

을 쌓아 평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두겠다고말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이기도 한 심석희는

지역 팬들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욱 집

중해서좋은결과를내겠다고밝혔다

최민정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곳이

기때문에첫기억을좋게가져가고싶다

고말했다

남자대표팀 맏형 이정수(고양시청)도

기자회견에참석해 현재팀분위기가 매

우 좋다 며 그동안 남자대표팀의 성적

이매우좋진않았는데 이번 대회를통해

자존심을회복하겠다고말했다

대표팀은 16일 예선전을거쳐 18일까지

금빛질주에나선다

연합뉴스

내일 평창올림픽테스트이벤트 4차 쇼트트랙월드컵출전

러시아가 2017년 세계봅슬레이스켈레

톤선수권대회개최권을박탈당했다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내년 2월 러

시아소치에서열기로했던세계선수권대

회를러시아외의장소에서개최하기로했

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최지는 며칠내에

결정될예정이다

IBSF가대회개최를불과 2개월도남기

지않고장소를변경하기로한것은러시아

의조직적인도핑스캔들때문이다

최근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4

년동계올림픽메달리스트를포함한 1000

여 러시아 선수의 도핑 검사 샘플이 러시

아정부주도로조작됐다고발표했다

이후 미국과 영국 한국 선수들이 대회

보이콧을선언했다 연합뉴스

세계봅슬레이스켈레톤선수권

러시아내년개최권박탈

비닐봉지로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

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만들

어입은사진으로화제를모았던아프가

니스탄소년이마침내자신의우상인메

시와만났다

AP 통신은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

린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와 바르

셀로나의친선전을앞두고이만남이성

사됐다고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중부 자고리의 농촌에

사는 무르타자 아흐마디는 지난 1월 일

명 비닐봉지 메시로 온라인상에서 유

명해졌다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을 본뜬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가 있는

비닐봉지에메시의이름과등번호 10번

을 그려 넣어 입은 무르타자의 사진은

당시 큰 반향을 낳았다 무르타자는 지

난 2월메시의사인이들어간진짜아르

헨티나 대표팀과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선물로받기도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 무르타

자는 경기에 앞서 메시의 손을 잡고 그

라운드에들어왔고메시를비롯한바르

셀로나선수들과함께기념촬영을했다

무르타자는 내 영웅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나에게는 꿈만 같다고 말했

다고조직위측이전했다

무르투자는이날경기장에서메시의골

을앞세운바르셀로나가알아흘리를53

으로이기는장면을지켜봤다 연합뉴스

비닐봉지메시 아프간소년 메시 만났다

13일(현지시간) 카타르도하에서열린 FC 바르셀로나와알아흘리의친선경기시

작전리오넬메시가아프간소년무르타자아흐마디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작은

사진은비닐봉지유니폼을입어SNS에서화제가된무르타자의모습 연합뉴스

심석희 최민정


